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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볼음도, 248명의 삶> 전시 속 볼음도 주민 초청
- 적자생존의 시대, 사라져 가는 섬의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지난 1일 볼음도 주민 40여 명을 인천시립박물관

으로 초청해 <볼음도乶音島, 248명의 삶>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볼음도乶音島, 248명의 삶>는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는 섬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인천시 시립박물관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248명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서쪽 바다의 작은 섬 ‘볼음도’에 대해 

약 1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초청 행사를 통해 볼음도 주민들을 환영

하고 찾아와준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주민들은 1964년 사진 속 지인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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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학교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나누며 볼음도에서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전시에 초청된 볼음도의 한 주민은 전시 관람 후 “인천시립박물관은 

처음 방문했는데, 인천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며 

“특별할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가 박물관에 전시된 

것이 신기하고 볼음도에서의 생활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섬에서만 만나던 

주민들을 박물관에서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섬에 계신 어르신들의 

기억 하나하나야 말로 소중한 이야기이자 섬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라며 “이번 전시가 점차 사라져가는 섬의 문화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볼음도乶音島, 248명의 삶>은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시

되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공휴일인 월요일은 

관람 가능) 또한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온라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붙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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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시회 관련 사진


